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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음악치료 사례연구 

- 자폐아 치료를 중심으로 - 

 

THE CURRENT TRENDS OF BRITISH MUSIC THERAPY & 
TWO CASE STUDIES OF AUTISTIC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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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영국에서는 현재 음악치료가 자폐아 치료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 치료의 효과 또한 

의학계와 교육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 글은 영국 음악치료의 주 동향이라 할 수 있는 즉흥연주를 바

탕으로한 정신역동적 음악치료법(Psychodynamically Informed Improvisational Music Therapy)이 자폐

증에 효과적 치료법임을 두 개의 사례연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두 개의 사례연구는 매순간 개개인에 알맞게 응용되는 즉흥연주를 바탕으로한 음악치료의 과정이 어떻게 

자폐아와 치료자간의 치료 관계를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는가를 보여준다. 첫번째 사례 Charlie를 통해서는 음

악이 비언어적, 언어적 의사 소통과 초기 놀이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두번째 사례에서는, 음

악치료라는 환경이 어떻게 Mark에게 안전한 자기표현과 의사 소통의 장을 열어 주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겠다. 음악치료의 임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의 

사례는 발달적, 음악역동적, 정신역동적인 시점에서 고찰되어진다. 
 

중심 단어：영국 음악치료·자폐증. 

 

 

서     론 
 

영국의 음악치료 역사는 약 40∼50년 된다. 영국 음

악치료는 누구나 선천적 음악성(Innate Musicality；

Robarts 1993)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초로 인간의 

발달 과정과 삶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다. 여기서 선천적 음악성이란 소리에 반응하고 소리를 

의사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Alvin 1966；Nordoff & Robbins 1971；Heal & 

Wigram 1993). 이 능력의 중요성은 최근 정신분석 학

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Maiello(1995)는 소리 대상

(sound object)이라는 가설을 통해,‘소리’가 아기가 

내면화시키는 첫번째 대상(first object) 이전의 대상일 

수 있음을 피력했다. 그녀는 태아의 청각 기능이 임신 

4개월경이면 완성됨을 예를 들으며, 이때의 경험이 단

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소리 부호를 형성해 기

억에 자취를 남기며, 사고의 발달을 진전시킨다고 했다. 

선천적 음악성은 곧 유아기에 아기와 어머니의 비언어

적 상호작용과 나아가서는 언어, 사회성 및 전반적 발

달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발달 심리학자들(Trevar-

then 1979；Bateson 1975)은 아기가 어머니와 함께 

*영국에서의 전 직위 및 근무처：Senior II Music Therapist 
Addison House Pre-School Assessment Centre and Aspen Unit(1994∼1996),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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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언어적 상호 반응을 음악의 원형(pre-music), 

대화의 원형(proto-conversation)이라 명하고, Stern 

(1985)도 그들의 상호 반응을‘음악적 분야’라고 설명

한다.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 반응을 미세 분석할 경우 

그 안에 조성, 리듬, 멜로디, 박자 변화와 종지 사용 등

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음악

치료의 과정도 치료자와 환자가 함께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비언어적 경험의 형태를 근간으로 하기 때

문에 초기 인간의 상호작용과 많이 유사하다. 때문에 영

국의 음악치료사들은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 반응이‘즉

흥연주적 본질(musical improvisational nature；Ro-

barts 1993；Brown 1994)’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는 음악치료의 발달 과정과 

비슷한 조직적, 역동적 바탕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자폐아들의 경우 어머니와 초기의 음악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즉 기본 정서적 의사소통 관계를 성립하기 힘

들거나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

다는 것이 일반적 사례이다. 때문에 정서적 동반자로서

의 어머니와 자폐아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굴곡되고, 그 

이후의 전반적 발달은 더욱 어려워진다. 실제 자폐아들

은 특정 소리에 지나친 과민 반응을 보인다거나, 아니

면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전혀 반응을 안보여 귀머거리

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자폐아들의 

경우 위의 선천적 음악성이 일반 정상아와 다르게 결여

되었거나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1985년에 Trevarthen과 Murray는 무반응하고 무

표정한 어머니에 대한 2개월된 아기의 자폐적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자폐아 치료방법에 유용한 제안을 하고 

있다. 이 관찰의 중심은 어머니의 무반응에서 비롯된 2

개월된 아기의 회피적 태도로, 어머니가 종전대로 아기

에게 반응해 주고 대화를 가지기 시작하면 1∼2분 뒤

에 아기도 본래대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폐증

이 냉담한 어머니로부터 기인하였다 함이 아니고, 자폐

아들은 1대1로 가르치거나 치료할 경우, 어쩌면 회피

적 태도를 보이는 2 개월된 아기를 다루는 어머니와 같

은 자세로 아이에게 반응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흥연주를 기초로 하는 음악치료는 그때그때 아이

가 필요로 하는 반응을 주고, 아이의 비언어적, 언어적 

자기표현을 격려하고, 의사 소통을 활발하게 도와줌으

로써 정서적 경험을 치료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한

다. 실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즉흥연주를 통한 음악치

료가 자폐아의 의사소통과 의사 소통적 행동을 강화하

고, 자기 표현 능력을 기르는 한편 사회성 발달에 기여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Alvin & Warwick 1991；

Edgerton 1994；Brown 1994；Trevarthen 등 1993, 

1996；Nordoff & Robbins 1971). 또한 즉흥 음악의 

융통성과 적응 가능성은 자폐아의 사고와 행동의 경직

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음악을 실제 연주하는 경

험은 인간의 여러 기능, 즉 청각, 감각 운동, 지각, 인

지, 대인관계 기능들이 모두 연루되어 상호작용을 할 

환경을 조성함으로 전반적 발달 장애 어린이에게 효과

적이다. 

영국의 음악치료가 정신분석과 심리학 계통의 영향

을 많이 받은 것이 여태까지의 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

다. Hobson(1993)은 치료자 자신의 자폐아에 대한 경

험이 자폐아의 사람들에 대한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음

을 주장함으로써, 자폐아 치료에 있어 역전이(Coun-

ertransference)와 전이(Transference)의 중요성을 암

시한다. 이것은 곧 영국전문음악치료사협회(Association 

of Professional Music Therapists)의‘치료자는 환자

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자

신의 감정과 반응을 이해하고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한다’

는 견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신 

분석의 영향인데, 이런 접근 방법을 일반적으로 정신 

역동적 음악치료(Psychodynamically informed music 

therapy)라고 한다. 실제 환자와 함께 연주를 할 경우 

전이와 역전이의 현상이 소리를 통해 나타남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 연구는 정신역동적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치료가 어떻게 자폐아 치료에 효과

적으로 쓰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 례 연 구 
 

1. 사  례 A：Charlie 
 

1) 치료 대상자 인적사항 

챨리는 음악치료를 시작할 당시 3년 9개월된 남자아

이로 전반적 발달장애(PDD)-특히 자폐적 성향과 의사

소통, 사회기술의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형제는 당시 

없었고, 만기 분만이었고 출산이 지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젖을 잘 빨지 않고, 8개월까지 웃지 않았으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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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까지 옹아리를 안했다. 말을 아직 못해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 
 

2) 치료기관 

Addison House Pre-School Assessment Centre, 

London Educational Borough of Enfield.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평가해서 알맞은 기관으로 보내

는 곳으로 보통 2살 반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이 짧으

면 1학기에서 길면 2년까지 머문다. 영국에서는 이러

한 평가기관을 거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특수

교사, 심리학자, 음악치료사, 언어 치료사, 의사 등)과 

부모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이들에게 알맞는 교육기관

을 결정한다. 
 

3) 교육심리학자의 관찰 

특정 소음에 예민하고, 음악을 좋아하며, 반복적 행

동으로 머리 박기, 허리 흔들기, 머리를 벽에 문지르기 

등의 행동이 자주 관찰되었다고 한다. 최근 부모와 간

헐적으로 눈 맞춤을 시작했으며 부모의 손을 이용해 자

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한다. 
 

4) 음악 치료사의 역할 

음악치료사는 각 어린이에게 음악치료가 필요한가, 그

렇다면 음악치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평가해

서 다음 기관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평가 기간

은 짧으면 5주에서 12주이며, 길게는 1년까지도 가능

하다. 이 기간은 각 어린이의 머무는 기간과 그 어린이

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 챨리의 경우 10주를 할당받

고 매주 금요일 20분간 음악치료가 제공되었다. 
 

5) 최초의 인상 

누가 이름을 불러도 전혀 반응이 없으며, 항상 고개

를 약간 숙인 채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주로 벽을 만

지며 끊임없이 방구석을 돌아다녔다. 혼자 내버려둘 때

가 가장 편해 보였고, 누군가 개입을 하면 저항이 심했

고 몹시 성질을 부렸다. 당시 Addison House는 임시

건물을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1년 뒤 새로 지은 건물

로 이사) 음악치료에 매우 부적합한 놀이 강당을 사용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6) 음악치료 진행과정 

챨리의 경우 단기 평가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음악

치료 과정을 세션별로 묶어서 기술했으며 챨리와의 음

악치료에서 쓰인 노래 악보를 첨부하였다. 
 

(1) Session I 

챨리를 놀이강당에 처음 데려왔을 때 저항이 심했고, 

그를 음악 공간으로 데려오려던 시도는 실패하고 만다. 

챨리는 주로 벽을 만지며 돌아다녔고, 나는 피아노로 

그의 움직임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첫 즉흥연주는 

whole-tone scale을 바탕으로 했다. whole-tone scale

은 조성의 성격이 없고, 종지가 없고, 시작과 끝남, 멈

춤이 불분명한 음악이다. 어디에 가만히 앉거나 멈춤이 

없이 공간을 돌아다니는 챨리의 특성을 음악적으로 표

현하기 위해, 멜로디와 화음은 whole-tone scale을 바

탕으로, 리듬, 박자, 강약은 챨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연주했다. 곧 챨리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걸어가다 갑자기 멈추고 귀를 귀울인다던지, 방금 연주

한 음 높이를 자신의 목소리로 맞춘다든지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언어 사용 없이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

가 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즉흥연주의 강점이다. 챨리의 반응을 관찰

하며 두번째는 현실적인 바장조로 조성을 바꾸어 4/4

박자의 행진곡 풍의 연주를 하자, 챨리가 음악에 맞추

어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한 안

녕(good-bye song)을 연주하자 챨리가 처음 음악 공

간으로 들어와 악기를 만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묘

사는 음악의 청각적 경험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나타낸 

것으로, 처음에는 내가 소리를 통해 챨리의 세계에, 두

번째는 챨리가 스스로 내 음악에 들어왔음을 볼 수 있다. 
 

(2) Session II, III, IV 

내 음악에 대한 챨리의 반응이 조금씩 늘고, 챨리가 

환경에 편안해 지면서 음악 공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

는 횟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특징으로는 챨리

가 긴장된 피치의‘에, 에’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데 

있다. 그리고 음악 공간에 들어오면 항상 African shaker

를 집어 밖으로 던지는 것을 되풀이했고,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한 뒤 다시 혼자 놀이 강당을 걸어다니곤 하였다. 

이때는 챨리가 휴식을 갖는 때라 여기었기에 다시 피아

노로 그의 움직임과 분위기를 묘사하는 음악을 연주하

곤 하였다. 
 

(3) Session V, VI, VII(음악, 해석, 가장놀이) 

평소와 같이 피아노를 5분쯤 연주하자 챨리가 손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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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끌며 미끄럼틀로 나를 데리고 갔다. 평소에도 이상하

게 느꼈던 것은 챨리가 미끄럼틀 안에 들어가면 그 공

간에 앉아 주저하듯 밖을 보다 머리부터 타고 내려오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내려오면 항상 심각한 표정으

로 물체를 집어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친다. 아기의 탄생 

동작을 연상시키는 그의 움직임과 심각성을 보며,“챨

리가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구나, 지금 밖으로 나

온다. 챨리가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다고 느끼는 것 같

다”라는 해석을 했더니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

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챨리가 내 말을 이해했을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

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챨리의 긴장된‘에’발성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증가했다는 점이다. 6, 7주째는 내 

손을 끌고 곧바로 미끄럼틀로 가서 몇 번을 똑같이 반

복한다. 차츰 챨리의 부드러워진 발성음에 노래를 사용

해 응답해 주자 그의 발성음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처음

으로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즐겁게 

상호작용을 하던 어느 순간 챨리가“Mama”라고 했다. 

이 경우 음악치료의 과정이 얼마나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어떻게 언어 발달

의 기초를 제공하는지를 볼 수 있다. Streeter(1993)

는 어린이가 음악을 즐길 경우 언어 발달이 빠른데 그

것은 음악이 실제 언어발달에 필요한 듣기, 대답하기, 

함께 하기의 능력을 키워 주기 때문이라 했다. 음악치

료사는 음악을 통해 언어의 의미와 억양, 리듬, 강도 등

을 강조해서 아이의 지각적, 감각적 이해를 도울 수 있

다. 한 예로, 당시 챨리는 항상 방구석을 배회하고 다녔

기 때문에 종종 시야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 

때 즉흥 노래로“Where is Charlie?”(악보 예)를 불렀

는데 경쾌한 놀이 기분을 살리고 아이의 반응을 원했기 

때문에 불완전 종지로 노래가 끝을 맺지 않는다.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챨리는 나를 쳐다보거나, 발성음으

로 응답했고 나는 기쁨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여“Th-

ere you are”라고 노래로 답변하곤 하였다. 이 음악놀

이는 더 나아가서는 자연스럽게 손으로 눈을 가렸다 떼

는 놀이인‘peep-bo’로 발전하는데, 챨리가 자신의 눈

을 가릴 경우, 나는 이 노래를 변주곡 형태로 다시 사

용하곤 하였다. 이것은 곧 초기 상상력과 놀이로의 첫 

걸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즉흥연주 외에 항상 

사용하던 음악이 있었는데 그것은 작별 노래(good-

bye song)이다. 헤어짐의 섭섭함과 다시 만날 날을 기

약하는 이 노래는 장조와 단조를 적절히 섞은 느린 박

자의 곡으로 챨리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서 이 순간이 챨

리만을 위한 것임을 알리고, 매주 같은 곡을 사용함으

로서 치료의 지속성, 예측 가능성과 마침을 나타내고자 

했다. 

우리는 챨리의 사례를 통해 아이가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반응을 음악치료가 어떻게 제공하고, 의사소통과 

치료적 관계는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가를 관찰했다. 

안타깝게도 연이은 주는, 챨리의 결석과 Addison 

House의 자선 바자로 음악치료의 진행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챨리는 다음 학기에 이곳을 떠났다. 음악 치료

는 효과적인 치료법임이 입증되었으므로 계속 제공될 

것이다. 
    

2. 사  례 B：Mark 
 

1) 치료 대상자 인적사항 

당시(1994년)마크는 정서, 행동 장애를 가진 10세된 

남자아이로 4세 때 심하게 자폐적(severely autistic)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8세때 가까운 친인척으로부터

(아버지라 추정됨) 성학대를 받아 왔던 것이 1992년 치

료기관 관계자들의 개입과 의사의 진단 등으로 밝혀지고 

이것은 곧 경찰과 변호사의 조사, 어린이 보호 협회의 

개입 등으로 이어진다. 마크는 심한 학습장애(severe 

learning difficulty)와 약으로 진정되는 간질(epilepsy), 

높은 수준의 반향어(echolalia)를 가지고 있다. 마크의 

경우 복잡한 성장배경 기술을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그는 현재 어머니와 어머니의 동거자와 함께 산다. 
 

2) 치료기관 

Aspen Unit. 심한 학습 장애 어린이를 위한(3∼11

세) 치료 및 교육기관으로, 특수교사, 언어, 음악, 작업, 

물리치료사, 심리학자들이 있고, 소아과 및 소아 정신

과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진 곳. 
 

3) 음악치료사의 역할 

아스펜에서는 주로 복합 장애를 가진 어린이중 정서, 

행동장애가 심한 어린이와 의사소통 장애가 심한 어린

이들에게 집중적인 개인별 음악치료를 제공하길 원했

다. 마크가 음악치료에 의뢰된 이유도 마크의 자폐증 

이외에 그의 정서, 행동 장애(매우 공격적)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놀이치료에 의뢰되었으나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 언어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본인과 음악치료를 시



 － 127 － 

작하기전 선임음악치료사와 1년간 음악치료경험이 있

었다. 
 

4) 첫인상 

내가 마크를 처음 본 것은 94년 6월이었다. Aspen 

Unit에서 음악치료 인터뷰를 마친 후 시설을 둘러보고 

있을 때 누군가 뒤로 와서 머리를 만졌다. 돌아보니 갈

색 머리의 남자아이가 높은 피치의 비명을 지르며 돌아

갔다. 그가 마크였는데 상처 입기 쉬운 듯한 예민한 눈

을 지닌 키가 나이에 비해 큰 소년이었다. 
 

5) 음악치료 진행과정 

마크는 본인과 1년간 장기치료를 받은 어린이였으며, 

여기서는 약 7개월간의 음악치료과정을 중점적으로 요

약해, 시간대별이 아닌 주제별로 묶어 정리하겠다. 마

크는 여러모로 강박적 반복성이 심했는데, 본 글에 실

린 그의 언어들도 적어도 2개월에서 6개월간 강박적으

로 반복사용했던 말들이다. 
 

(1) 전이와 역전이 

일반적으로 음악치료는 환자와 치료사가 함께 악기

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하며 적극적으로 음악

을 만들어 가는데 마크의 경우는 예외였다. 마크는 내

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목소리를 

사용하면 마치 내 음악 자체가 자신을 해치기라도 하듯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운 듯이 귀를 막고 몸을 웅크리

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쓰며 방에서 나가 버렸다. 이것

은 마치 내가 자신을 학대라도 한 듯한 반응이었기에, 당

시의 나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Alvarez(1992)

의 견해‘아주 작은 침해(Intrusiveness)에 대한 아이

의 과민한 반응은 그가 가진 상처의 전이로 볼 수 있다’

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마크의 타인에 대한 

불신이-그 누구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받아

들여 줄 수 없다는-남을 보고 듣고 참지 않겠다는 행

동으로 표현된 것 같았다. 나는 마크의 과장된 반응을 

보며 내 존재를 음악적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로 바꾸어 갔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의 나는 쉼표

였던 것 같다. 음악에서 정적이 흐르면 항상 다음 순간

을 기대하게 된다. 우선은 마크에게 어떠한 압력도 넣

지 않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정감과 신뢰감

을 키워 나가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마크는 악기 사용

은 자신만의 영역임을 구축하게 됨과 동시에 나에 대한 

호기심을 행동의 갈등을 통해 나타냈다. 이하 대화체에

서 M은 마크를, J는 진아(음악치료사)를 뜻한다. 
 

(2) 통제와 협박 

사실 비명을 지르고 방을 나가는 등의 행동은 상대방

을 통제하고 협박하려는 시도이다. 마크는 끊임없이 이 

방법을 나에게 썼다. 예를 들면, 가끔 손등으로 나의 입

술을 만진다던가 머리카락과 다리를 감각적으로 만진

다던가 할 때... 
 

J：It doesn’t feel comfortable. 

M：(비명을 지르고 나간다.) 

J：I will be here for you until the end of the 

session. 
 

마크의 끊임없는 협박을 겪으며 한동안 무감각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악기를 세워 놓지 않을 것이냐

는 물음에 마크가 비명을 지르며 바지와 속옷을 벗어버

렸다. 다시 충격을 받았던 내가 아무말도 못하고 있으

니,“Mark is silly, Mark is a bad boy.”라며 바지를 

다시 입었다. 그의 이런 행동들은 그 자신이 겪었던 충

격적 과거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악기와 음악치료의 학대적인 이용 

처음부터 마크는 악기 연주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심볼과 드럼을 강박적으로 사용했다. 심볼은 조각조각 

분해하고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시 조립해 쓰러

뜨리기를 반복했고, 드럼의 경우 심볼보다 크고 견고하

므로 분해시킬 수 없었음에서인지 올라앉고 쓰러뜨렸

다. Tustin(1990)은 자폐아들의 강박적 물체 분해와 

회전 행동을 절망적 느낌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본다. 

마크는 악기만 조각낸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비상구를 통해 나갔다 들어왔다 함으로써 음악치료시

간 자체도 산산이 조각 내곤 했다. 그의 이런 행위는 

그 자신의 내적 분해 상태를 나타내는 듯했다. 마크가 

지나고 난 자리에는 항상 조각난 나 자신과 음악치료, 

악기들을 모두 모아 하나 하나 다시 맞춰야 한다는 느

낌이 들던 때였다. 그러던 가운데 마크와 나와의 관계

에 전환점이 온다. 항상 심볼을 분해하던 마크는 가끔 

다시 조립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면 마크는 마치 

자신이 부서진 상태로 방치라도 되듯이 절박한 목소리

로 나에게 고쳐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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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inah, It’s broken! Fix it! 
 

시간이 지나며 심볼이 마크 자신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내가 마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야기를 하면 그가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때때로 마크는 심볼을 받침대에서 분해해서 거꾸로 들

고 드럼을 거칠게 내려친다. 평소 같으면“이 악기들은 

다음주에도 너를 위해 여기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제

재했을 것이지만 드럼이 마크의 아버지를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던 때도 

있었다. Sinason(1992)는 치료적 상황에서 과거의 상

처가 반복되는 것은 의사소통의 의지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들 또한 내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점차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참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악기를 학대적으

로 사용하는 일은 줄어갔다. 그 한 예로, 그는 심볼을 

쓰러뜨리되 심볼이 마루에 닿기 전에 붙잡아서 보호하

기 시작한다. 

마크를 이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견고한 

한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예를 

들면 마크가 비상구를 통해 나가려 할 때마다 마크에게 

남아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고

함을 치고 나가버리던 마크가 참을성이 늘면서 비상구

를 통해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고, 또한 나가고픈 충동

을 느낄 때마다 허락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4) 물러남과 휴식 

이제는 30분간 음악치료실에서 머물지만 언제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면 자신만의 세계로 잠적

해 버린다. 한동안 주로 악기를 보관하는 캐비닛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1∼2분 가량 웅크리고 있다 나오곤 

했다. 

그러다 정적이 흐르던 어느 한 순간은 내가 완전히 

그와는 끊어진 동떨어진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다. 
 

J：Is Mark here? 

M：..... 

J：Jinah Feels alone and isolated. 

Jinah is alone here. 

M：Yes. 
 

자신의 의식에서마저 자신을 지워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던 때였다. 

(5) 달라붙은 동일성 

마크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언어로 그것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강박적으로 우리의 서로 다른 머리

색과 나의 안경에 집착하게 된다. 항상 나의 안경을 벗

기려고 노력했고, 안경을 못 만지게 할 경우 극도로 불

안해 하면서 난폭해지곤 했다. 마크의 요청에 따라 안

경을 잠시 벗으면 진정되고,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I want to take my glasses off. I’ve got 

black hair.”라고 말함으로서 진아를 마크로, 마크를 진

아의 연장으로 만들고 싶어했다. 후에 함께 연주하게 

되면서 마크는 자신이 연주하던 악기를 내가 연주하는 

악기에 기대어 맞물려 놓곤 했다. 
 

M：It’s stuck, don’t fix it! 
 

Klein 학파의 어린이 심리치료가들(Meltzer 등 1975；

Tustin 1990；Alvarez 1992)은 실제 치료자가 자폐

아들의 자아의 연장으로 행동해 줄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자폐아들의 심리를 분석했다. 
 

(6) 연주냐 아니냐 

마크의 참을성이 늘어남에 따라 나의 요구도 차츰 증

가한다. 
 

J：Shall we play the good-bye song together? 

M：No way! 

J：Can Mark say‘Yes’? 

M：No!(비명을 지른다). 

J：Mark is very good at saying‘No’. 

 

이 4마디의 짧은 노래는 마크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함도 있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함도 있었다. 오

랫동안 연주를 할 수 없었던 나는 이 4마디의 노래로 

나 자신이 음악 치료사임을 확인하곤 하였다. 그러던중 

어느날 마크가 무심히 라디에이터를 두드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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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가 멈추었을 때 나는 마크의 리듬 그대로를 탁자에 

반복하였다. 그것은 내가 마크의 수준에 머물며 그에게 

진아는 함께 상호반응을 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려 

함이었다. 마크는 멈추지 않고 자기를 따라 하는지 듣기 

위하여 계속 리듬을 바꾸어 갔다. 심지어는 흥분하여 방

안을 돌아다니며 벽과 창문을 두드리고 발을 구르고 하

였는데, 기본적 리듬과 소리의 질을 바탕으로한 이같은 

소리의 교환은 우리의 음악적 관계의 전환점이 된다. 비

슷한 형태의 소리의 교환이 계속되자, 이제는 끝날 무렵 

작별 인사를 함께 연주하자 제안하면 항상‘No’라 먼

저 대답한 후 조금 있다 스스로‘why not? ’하며 반문

하기 시작했다. 마크는 Tinbergen과 Tinbergen(1983)

이 지적한 대로‘동기 충돌적’갈등을 보이기 시작한 것

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쌓아온 치료적 관계가 마크를 조

금씩 움직였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good-bye song

을 함께 연주할 수 있었다. 

악기를 함께 연주하면서부터 마크는 악기의 소리가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

게 된 것 같았다. 한 예를 마크는 비명을 지르거나 고

함을 치는 대신 나에게 종을 울림으로써 불만과 경고를 

표시하게 되었다. 

차츰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우리

는 서로 다른 악기를 선택하여 연주하게 된다. 마크는 

주로 드럼과 심볼을 연주하면서 자신이 소화해 내지 못

하는 폭발적이고 광기 어린 감정들을 연주를 통해 표출

하게 된다. 음악은 이러한 그의 정서를 표현할 안전한 

매개체가 되어 준다. 어찌 보면 몹시 위압적이고 가학

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의 연주를 들으며, 나는 본

능적으로 마크를 압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부

드러운 음색을 가진 나무로 만들어진 실로폰(bass xy-

lophone)을 선택했다. 실로폰의 경우 음의 한계(15음)

가 있고, 포근하고 부드럽지만 여운이 남는 음감을 지

녀 마크의 폭발적인 연주에는 완전히 파묻혀 버리지만, 

악기 자체가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마크가 쓰러뜨

리거나 파괴할 수 없으며, 그가 조금 작게 연주를 하거

나 쉬고 있을 땐 언제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크

는 반복적으로 폭풍이 치듯 연주한 뒤 잠시 멈추고 나

의 연주가 계속되는지 듣곤 했다. 나는 작게 연주하지

만 지속적으로, 차분히 연주함으로서 그의 폭발적인 연

주에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이러한 연주

를 계기로 치료를 시작한지 6개월만에 치음으로 마크

는 함께 연주하자고 먼저 제안해 온다. 마크는 자주 내 

말과 연주를 가로지르며 드럼과 심볼을 연주했고, 나는 

그의 연주와 대조적으로 멜로디에 바탕을 둔 실로폰을 

안정감 있는 박자로 연주했다. 

정신 치료에서는 두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음악치료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해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인정되고, 소리를 함께 하는 경험은 

서로의 존재를 감정적 차원에서 경험하게 한다. Priestly 

(1994)은 음악치료안에서의 모든 음악 현상은 우리 내

면세계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를 반영한

다고 했다. 나의 연주를 지워버리는 마크의 폭발적 연

주는 소리의 학대와 횡포에 가깝다. 또한 음악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피해자가 된다. 이것은 곧 음

악에서 일어나는 전이와 역전이의 현상이고, 마크는 

음악 안에서 자신이 학대자가 되고, 나를 자신이 견디

기 어려웠던 힘없는 피해자의 위치에 놓는다. Alvarez 

(1992)는 학대받은 아이들이 치료자 또한 학대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 경우 치료자의 생존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내가 규칙적인 리듬과 차분한 멜로

디를 유지한 것은 나의 생존만이 아닌, 곧 그의 정신적 

생존을 위함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더욱 강박적으로 나를 자신

의 연장으로 보았다. 
 

M：I want to take my glasses off. Jinah’s got to 

take my glasses off. 

J：Mark, Jinah is here for Mark, but Jinah isn’t 

Mark and Mark isn’t Jinah. 

M：I can’t hear you... 
 

진아가 자신을 거부한다고 느끼면서 마크는 흔들리

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마크가 아프리칸 셰이커를 흔

들며 말했다. 
 

M：It’s lantern. 

J：Lantern is swinging! 
 

곧 나는 도리안 모드를 이용해“Lantern is swin-

ging today”라는 즉흥 노래를 마크의 박자와 리듬에 맞

추어 불렀다. 그러나 그는 두 소절도 못돼 악기를 떨어

뜨리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존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악기를 전부 치워버리

고“No more music, no more play Jinah!”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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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때 나는 가슴 깊이 슬픔이 전

달되어 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조용히 라단조의 즉흥 

노래를 불렀다. 지금까지는 나의 존재와 연주를 거부해 

오던 마크가 웬일인지 가만히 내 노래를 들었다. 그리

고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같은 조성의 한 옥타브 

아래서 중얼중얼 거렷다. 이것은 내 노래에 의한 무의

식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말로는“더 이상 참을 수 없

다. 1분 안에 나가겠다.”며 실제 감정적으로는 나와 동

참하고 있었고, 나를 자신과는 다른 객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음악은 이런 파라독스를 담을 수 있다. Alvin(1968)

은 음악치료가 자폐아의 내면세계와 외부의 현실 세계

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며,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마크와의 연결점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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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좋은 어머니의 역할을 치료자의 역할과 연결시킨 

Winnicott(1971)은 아기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적절한 때 아기와 빗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밝힘

으로서, 인간의 정신적 성장에는 좌절과 실망이 필수적

으로 따른다는 것을 강조했다. Bunt(1994)는 즉흥연

주의 경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

해 생각할 수 있는 환경과 우리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고 했다. 이날 마지막 순간 마크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나’라는 1인칭을 사용해 표

현했다. 
 

M：I’m not going to look at me........sick of me..... 

No! I’m not sick of you Jinah! I’m not going to 

look at Mark-Jinah. I am sad, Jinah. 
 

나와 음악치료를 시작한지 7개월만에 처음으로 자신

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이 나와 

남, 내적 세계와 외부 세계에 대한 혼란스런 상태에서 

서서히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그

후 마크는 만 1년만에 나와의 치료를 끝내고 다음 기관

인 자폐아 중학교로 진학했다. 마크와의 마지막 학기는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가슴아픈 시간들이었다. 나와의 

마지막 학기임을 알던 그는 마지막 학기 내내“It’s too 

late. You broke my heart.”라고 말하며 자신의 힘겨움

을 내게 표현했다. 더욱 이 시기는 음악치료를 받는 다

른 어린이들에 대한 질투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던 때였

으므로 그에게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없

음을 아는 그는 음악적으로 더욱 적극적이 되었고, 악기

를 더 이상 강박적으로 분해하거나 학대하는 일들은 거

의 하지 않았다. 아스펜의 스탭진들도 마크의 행동이 많

이 안정되고 사회성이 눈에 띄게 나아짐을 인정했다. 마

크는 내가 가진 첫직장의 첫환자였다. 음악치료를 통한 

그의 성장과 함께 전문인으로서의 나 자신도 많이 성장

했고 우리의 음악도 변화되었다. 그러나 시작하면 곧 끝

이 보인다고 할까?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다고 느꼈

는데, 곧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마크의 말처럼 너무 

늦은 것이다. 마크를 보내며 나는 그가 계속 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강력한 추천서를 다음 기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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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TRENDS OF BRITISH MUSIC THERAPY & 
TWO CASE STUDIES OF AUTISTIC CHILDREN 

 

Jinah Kim, RMTh. 
Addison House Pre-School Assessment Centre and Aspen Unit（1994-1996）, U.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urrent trends of British Music Therapy and its 
effectiveness as a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the autistic children. 

This paper consists of two parts；Part one will provide a general picture of music therapy by 
looking at its fundamental concepts and therories. Part II(two case studies) will illustrate the actual 
processes of music therapy which can engender a therapeu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herapist and 
the autistic child. Through the first case study of Charlie, a 3 year and 9 month non-verbal autistic boy, 
we shall see how music therapy facilitates both non-verbal and verbal communication and a form of 
pretend play. 

The second case of Mark, a 10 year old autistic boy with complex emotional, behavioural and 
learning difficulties who had been sexually abused in the past, presents how the therapist’s acceptance 
of the child’s being and the shared experience of music therapy enable the child to express his 
difficulties and to develop the awareness of self and others. By exploring both musical and inter-
personal aspects of music therapy, this gives an in depth examination of therapeutic processes. 

In order to clarify clinical procedure, this paper is viewed in musical, developmental and psychody-
namic perspectives. To ensure confidentiality, the clients will be referred to by alter-native fore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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